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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성, 장기적 성장기반 구축 “다짐”
창립 38주년 맞아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강조 … 3Q 영업이익 432억원

효성이 11월3일 창립 38주년을 맞아 11월2일 오후 5시에 서울 마포 본사와 울산공장­창원공장 등 각 사업장

에서 창립기념식을 가졌다.

마포 본사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상운 효성 사장은 “최근 국내외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비해 끊임 없는 

변화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효성은 신시장 개척 및 해외마케팅 능력 확충을 통해 글로벌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책임경영을 통해 신뢰 받

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한편, 적극적인 R&D투자와 M&A 활동을 통해 신제품 개발과 신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

등 장기적 안정성장 기반을 만드는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.

또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분규 없

는 일터를 만들고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회사의 

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원만하고 성숙한 노사관계를 

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다.

창립기념식에서는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중

공업PG 이호현 사원 등 5명에게 30년 장기 근속상

을, 이종복 안양공장장 등 179명에게 20년 근속상을 

수여하는 등 총 482명에게 장기 근속상을 수여했다.

한편, 효성은 2004년 3/4분기에 매출 1조2342억원, 

영업이익 43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.

섬유, 산업자재 부문은 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국

제유가 상승으로 화학 부문의 실적이 호조돼 전년동

기대비 매출은 25.8%, 영업이익은 6.9% 증가했다.

또 효성은 국내외 신설 및 증설 투자가 대부분 상반기에 마무리되고 여신기일 단축 및 매출채권 회수 등으

로 차입금 471억원이 감소돼 부채비율이 139.1%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. <조인경 기자>

<화학저널 2004/11/03>

†효성 이상운 사장이 장기근속상 수상자에게 근속
기념 순금뺏지를 달아주고 있다.


